선교지 편지 4

안녕하세요 권 목사님!

멕시코 한광호 목사입니다. 소식을 전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. 
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. 세월은 우리를 앞서려고 부지런히 달려가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. 하루 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 그러기에 그 시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.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. 나의 시간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워졌는지…… 
지난 두 달 동안 멕시코 사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현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도을 가르치는 것과 예정되었던 Moroloen 집회는 준비가 잘되어 놀라운 신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에 많은 새 신자가 참석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현장을 새 신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기뻤습니다. 멕시코 시티에서는 Centro Evangelico Enmanuel 이라는 교회가 섭외되어 한 번의 집회가 6월 26일 있었고 또 오는 9월 21일 집회가 예정 되어있습니다. 먼저 소식을 전한대로 하나님의 성회 목회자 1박 2일간의 모임에 홍목사와 제가 초청강사로 초대되어 교대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.
권 목사님 저희 부부가 멕시코에서 신유집회를 하다 보니 많은 교회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집회를 가졌던 목사님들의 추천으로 계속해서 집회일정이 예약되어 거의 매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.
그럼 사진과 함께 지난 두 달간 있었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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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6일 멕시코 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Centro Evangelico Enmauel 교회가 섭외되어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.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다가오는 9월 21일 또 집회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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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roleon 신유집회의 광고지입니다. Centro Cristiano Libertad (자유 기독교 센터) 교회의 담임감독인 Oscar Reyes 목사님이 너무도 훌륭히 집회를 준비하여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. 라디오와 신문 그리고 집회 광고지를 한 달 전  부터 준비하고 배포하여 많은 새 신자들이 참석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신유집회가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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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당일 천둥을 동반한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. 많은 새 신자들이 초대되었고 신유와 간증이 계속되어 집회 장소에 처음 참석한 새 신자들이 많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충만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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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교가 끝나고 난 후 안수하고 축사하는 순간입니다.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병든 자는 고침 받고 귀신들린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시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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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 진우, 예진 홍목사, 저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.
